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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9.(목) 09:00 배포 2026. 4. 9.(목) 08:30

 - “월급은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 
캐릭터 ‘미리·이피’, 지식재산처 대변인 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9.(목)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

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

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

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

표장 등록을 완료(‘26. 3.)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

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두 캐릭터에는 국민의 소중한 생각을 ‘미리’ 보

호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이피’겠다는(입히겠다는) 지식재산처의 굳은 

의지를 담아냈다”며 “새 이름으로 도약하는 지식재산처의 든든한 대변인으

로서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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